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2월 22일(화) 오후 2시 1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권지웅 공동선대위원장 

<윤석열 선대본 성범죄 의혹, 국민의힘은 선대위 내부의 잇따른 성범죄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의 성범죄 의혹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 비서관이자 윤석열 캠프의 ‘여성가족부 폐지’ 한 줄 공약 메시

지 담당인 A씨의 불법촬영 입건이 이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법률자문단 소속 B 변호사가 

직장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고소를 당해 해촉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

의힘은 지난 15일 이미 해당 변호사를 해촉했다는 공지만 했을뿐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본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별도의 사과나 진상규명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

습니다. 국민의힘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경악할 따름입니다. 

어제 대선 후보자 TV 토론때처럼 국민의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시간 쓰기 싫은 신 겁니

까?

국민의힘 선대본 법률자문단에서 해당 변호사를 15일 해촉했다는 것은 이미 언론 보도 이전에 

알고 있었고, 논의를 거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면위로 성범죄 의혹이 드러나지 않게하려

고 쉬쉬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에게 묻습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 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성범죄 의혹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선대본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방법, 재발 방지도 약속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임

하는 선대본에서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최소한 설명하고 사죄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님께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구성원 성범죄 의혹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던 이준석표 정치가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였습니까?

성별을 갈라치는 정치에서 모자라 이제는 성범죄까지 모르쇠하실겁니까?

공당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의힘 선대본 구성원이 행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 즉각 사죄하십시



오. 또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피해자 구제를 비롯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 이자형 1020위원장 

<윤석열 후보님,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통해 평소 국민의힘의 부재한 성평등인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불평등은 현실이고 승진, 급여, 보직 등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무책임한 말씀이라며' 과거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

나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굳이 답변할 필요가 없다'며, 심지어 '대답을 하는데 발언시간을 

쓰기 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고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은 중요한 과제로써 여겨지고 있습

니다. 윤석열 후보는 집합적인 여자와 집합적인 남자로 규정하고, 그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다 못해 낙오된 사람이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발언시간을 쓰기 싫다는 식의 회피성 대답은 과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성불평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껏 국민의힘은 여성이 고용 또는 직장 내에서 겪는 성차별,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

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는 정책은 역차별이므로 필요치 않다고 말해왔습니

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며,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가부가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여성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발설함으로써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청년들은 줄어든 기회 앞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0

대를 이대남과 이대녀로 규정하고, 편을 가르고, 서로를 향해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갈등

을 만든 것은 청년이 아닌데 왜 우리는 남녀로 나누어 서로를 비난하고, 점점 줄어드는 우리

의 설자리에 대해 빼앗기 위해 애써야하는 겁니까? 우리는 통합된 길로 그 몫을 키우는 데에 

집중해야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윤석

열 후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세상입니까? 우리 1020세대는 줄어든 기회 앞에서 남녀로 나누

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특정 성별은 문제가 있다는 듯이 서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겨누고 

싶지 않습니다. 통합된 길로 다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사회를 꿈꾸고 싶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잡기를 위해 남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대

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호하고 함께할 수 있는 통합의 정치를 펼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통령 후보는 국민이 갖는 궁금증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분명히 밝힐 의무와 책임이 있

습니다. 후보로써 한 나라를 이끌 준비가 되어있다면, 당당하게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